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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의 기지군(基地群) 현황과 과제       

       미군 재편으로 흔들리는 이와쿠니(岩国)와 해외 파병 거점으로써의 해상자위대 

쿠레(呉) 기지  

                    유아사 이치로오・니따 히데키                                        

              （피스 링크 히로시마・쿠레・이와쿠니 간사）  

 세계 최초로 행무기 공역 목표가 되어 평화 도시를 표방하는 히로시마 주변에 거대한 

기지군이 존재하고 패전 후에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전쟁에 깊이 관여해 오던 현실을 

고발하고 기지 없는 히로시마를 만들고자 반기지 반전 활동을 추진하는 시민 구릅으로써 

보고한다.  

（１）피폭현(被爆県)에 밀집해 있는 자위대와 미군  

 패전 후 일본은 전쟁을 포기하고 전쟁의 기반이 될 기지는 없어질 터였다. 

하지만 1950 년, 625 전쟁이 발발되자 상황은 급변했다.ＧＨＱ에 의해 

'경찰예비대'라는 이름으로 재군비가 강행되고, 1954 年에는 육해공의 세 

자위대가 발족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로 미군만이 미군만이 

일본 각지에 눌러앉았다. 그 결과 구(舊)일본군이 있었던 각지에 자위대와 

재일미군이 그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히로시아 주변도 예외가 아니다. 

히로시마의 상징인 원폭돔을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 30km 의 원을 그려 보면 

그 안에 이상하게 많은 기지군이 밀집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저 

히로시마시 안에 육상자위대 제 13 여단 사령부가 있고 추우고쿠/시코쿠 

시방을 통괄한다. 매년 북방 기동 훈련 등에 대거 출격하고 있으며, 1992 년 



 2

９월의 캄보디아 ＰＫＯ, 2005 년 １월부터 ６월까지 제５, ６차 이라크 

파병에도 참가했다.  

 히로시아 남동쪽에 위치한 쿠레에는 구 해군의 부지를 중심으로 

해상자위대의 각종 시설들이 몰려 있고 해상자위대 모두의 1/4 이상이 

집중한다. 대형 수송함(탱크양륙함), 보급함(해상 급유가 가능함), 

호위함(＝구축함), 잠수함, 소해정 등 41 척이 쿠레를 모항으로 삼는다. '미소 

냉전의 종결'이라는 새로운 정세에도 불구하고 90 년대 이후에도 음향 

측정함, 연습함대, 수송함 배치 등 기지의 종합화와 강화가 비약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01 년 10 월, 대 테러 전쟁으로 시작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받아 재 테러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짐으로써 같은 해 11 월부터 

미군에 연료를 공급하는 보급 작전이 해상자위대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그 

중심 중의 하나가 쿠레의 해상자위대다. 쿠레의 배치되어 있는 보급함 

'토와다'는 여태까지 ６번이나 인도양, 아라비아해로 파견되었다. 더구나 

이라크 특별조치법에 근거를 둔 해상 수송 작전에는 쿠레 소속 수송함 

'오오수미'가 관여했다.  

 쿠레 주변에는 미 육군 제 83 아키주키 무기대대에 속하는 탄약고가 있다. 

그것은 카와카미(히가시히로시마시), 히로(쿠레시), 아키주키(에다지마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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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데이고 탄약 저장량은 합계 12 만 t 에 이른다. 패전 후의 3 대 전쟁 

모두에 계속 탄약을 공급한 탄약고들이다. 1991 년 말의 대원들에 대한 

메시지에서 사령관은 "올해 최대의 임무는 걸프 전쟁에 우리 탄약을 공그한 

일에 있다. 아키주키는 과거 40 년 동안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하여 

중요한 기여를 해 왔다"라고 말했으며, 걸프 전쟁에서도 중요한 역활을 한 

사실이 다름이 아닌 탄약고 사령관의 발원으로 밝혀졌다. 또한 개전 

직후에는 히로 탄약고에서 사세보로 탄약이 육송되고 전쟁터로 날라졌다. 이 

때 히로를 출발한 탄약 수송 트레일러는 히로시마시 내도 지나가서 

히로시마는 전쟁터로 가는 탄약의 통과 지점이 되었다. ＜걸프 전쟁이 

히로시마를 달려 간＞ 것이다.  

（２）기지 확장이 끌어올 공모함재기 이와쿠니 주둔  

 히로시마 남서쪽의 이와쿠니에는 미 해병대 제１항공단이 있으며, 호넷 등 

57 대의 공격기가 배치되어 있다. 이는 공모의 공격 능력에 필적하며, 

625・베트나무 전쟁에서는 오키나와와 더불어 최전선 기지가 되었다. 

현재에는 해외 미군 재편 과정에서 기지 강화를 도맡을 곳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카나가와현의 아쑤기 기지에 있는 공모 함재기 59 대를 

이와쿠니로 옮기고 ＮＬＰ 등 이착륙 훈련용 의 항상적인 시설 성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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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되어 있다. 이 문제는 ①'장기간에 걸친 전방 전개 능력 확보'(100 년 

후에도 미군 기지의 도시),②ＮＬＰ용 등 항상적인 훈련 시설 제공, ③소음 

피해, 추락 위험성 증대, ④훈련 공역 조정과 신설의 가능성('Ｒ５６７', 

브라운 루트), ⑤원자력 공모 이와쿠니 기항의 가능성(히로시마 눈앞에 '뜨는 

원전'이 옴) 등 여러 갈래에 걸친다.  

 이 배경에는 냉전이 끝난 후인 1994 년부터 예산하된 활주로 앞바다 

이설이라는 이름의 기지 확장을 위한 매립 사업이 있다. 그 때까지 권력에 

순종하던 이와쿠니 시민들도 이에 대해서는 참지 못해 2006 년 ３월에 

실시된 주민 투표에서는 "함재기 주둔에 반대하는 시민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민의가 나타났으며, 자치체와 시민들의 

연계로 국가와 대치하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방위・외교는 국가의 전관 

사항"이라는 국가에 대하여 "방위・외교라 할지라도 주인공은 

시민・자치체이다"라는 주장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왹기적이다.  

（３）새로운 파병 거점이 됨  

 이런 식으로 히로시마는 미군과 자위대 기지에 샌드위치가 되어 있다. 

히로시마망에서는 군함이 왔다 갔다 하고 1 년에 몇 척식 미군함이 

쿠레항으로 향해 히로시마시 앞바다를 지나간다. 육지에서는 카와카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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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에서 요코수카・미사와・사세보 등으로 탄약이 트럭으로 수송되고 있다. 

하늘에서는 미군과 자위대 군용기가 날아다녀 추락이나 미사일 낙하 사고가 

빈발한다.  

 해외에서 온 평화 운동가들을 안내할 때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히로시마에 이렇게 많은 기지가 있는 줄 몰랐다. 왜 히로시마 사람들은 

기지를 없애려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가?"라고 불만을 말한다.  

시대는 '국제공헌', '유엔에 대한 협력'이 붙어 있으면 자위대도 해외에서 작전 행동에 종사할 

수 있기에 이르렀다.북쪽 선진 공업국의 이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외국에 군대를 

상주시키려고 하는 힘이 계속 작용하여, 히로시마의 기지는 카이타, 쿠레와 더불어 그 

중요한 일익을 맡고 있다. 패전 전의 아시아 침략 거점으로서의 역사는 과거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또다시 파병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게 되고 있는 것이다. 히로시마는 

원폭에 의한 피해를 세계에 호소할 때 그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 피폭(被爆)부터 

60 년이 지나며 그전 반세기도 시야에 넣고 '일본의 근대' 전체를 다시 뒤돌아보는 것이 

세계 민중들과의 공생과 연대를 추구하는 우리들에게는 최저한의 조건일 것이다. 

 


